드래곤 시티라는 호텔에서 객실 보안 상태가 엉망으로 상대편 객실의 내부까지 보여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났다. 하지만 호텔측은 사과보단 사건을 은폐할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모델A씨는 호텔측에 공증된 각서와 사과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호텔측은CCTV이외의 것을 해줄수 없다며 모든 요구를 거절했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사항과 조치를 해줄구 없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생활 침해로 사생활 침해란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라고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되어 성립할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모델이란 특성상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때는 옷을 입지않는 습관이 생겼는 데 맞은편의 내부에서 누군가가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죄(무단촬영)이 될수있다. 또한 이 호텔에서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잘못된 대응 방식은 호텔의 경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다. 호텔이 객실 보안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서 직원들 조차 모른다고 일관하였고 기본적인 기업윤리가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은폐하고 조치 또한 취하지 않은 드래곤 시티 호텔의 행보에 사람들의 반감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축적되면 기업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호텔의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사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투자자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신뢰를 훼손시키고, 도시의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기업측은 발빠른 사과를 해야할 것이며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